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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턴지역협의회

와 전승희, 박찬모 위원이 의장(대통령) 표창

을 수상했다.  

보스턴 총영사관 김재휘 총영사는 7일 보

스턴캔턴힐튼가든인에서 개최된 보스턴협

의회 정기회의에서 평통 보스턴협의회와 전

승희, 박찬모 위원에게 의장 표창장을 전수

했다.  

보스턴 협의회는 표창장 외 부상으로 수치

(띠 깃발)와 시상금 100만원을 수여받았으며

, 두 위원은 손목시계를 부상으로 받았다.  

공적조서에 따르면 전승희 위원은 “30여

년간 보스턴 지역에서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

의 확산에 헌신해 온 핵심 지도자”이다. 전 

위원은 뉴잉글랜드한반도평화캠페인의 공

동 대표로 시민 참여형 평화운동을 주도하며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했으며 촛불 행동을 통

해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전 위원은 평통 공공외교분과장으로 

에드워드 마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백거번, 프레슬리 하원의원 등을 설득해 ‘

한반도 평화법안’ 공동발의를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박찬모 위원은 민주평통 19기부터 22기까

지 활동하며 보스턴 협의회의 다양한 통일 

공공외교 사업에 참여해 왔다. 특히 매년 개

최되는 ‘골든 통일벨’ 행사 준비위원 및 

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역사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차세대에게 알리는 활동에 힘써 왔다

.  또한 6.25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는 국립

묘지 태극기·성조기 달기 행사 준비위원장

을 맡아 참전용사들의 희

평통 보스턴협의회, 전승희, 박찬모 위원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전체 기사 읽기>

 ▶▶6면으로 계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

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 과정에서 

단속 대상을 시민권자를 가리지 않고 확대했으

며, 연방요원 폭행 혐의로 소셜미디어에 공개

한 미국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는 기

소되지 않았거나 법정에서 무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보도를 통해 

국토안보부(DHS)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

(ICE)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임에도 오히려 미국 시민을 겨냥하는 방식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연방 공무원

들이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연방요원 폭행 혐

의자로 공개 지목한 279명 가운데 181명이 미국 

시민이었다. 이들 중 거의 절반은 결국 폭행 혐

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재판에서 유죄 판

결을 받은 사례도 없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름, 

머그샷, 기타 신상 정보는 이미 이들을 표적으

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일부는 가족, 친구, 직장

에 해명을 해야 했고, 경우에 따라 자택과 직장 

주소까지 온라인에 퍼지면서 살해 협박을 받기

도 했다. 

WSJ는 특히 시민들이 법적 대응 비용과 보

석금, 결근 손실까지 떠안아야 했다고 전했다. 

이후 영상이나 증거를 통해 혐의가 사실과 다

르다는 점이 드러나도 정부 계정들은 사건 결

과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

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으로 남

부 국경 불법 입국이 기록적으로 줄었다는 평

가를 받는 한편, 미국 시민을 대하는 방식에 있

어서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시

위 참가자, 단순 참관자, 지나가던 행인까지 연

방요원에게 체포된 뒤 정부 발표에서는 ‘테러

리스트’ 또는 ‘공격자’로 묘사되는 사례가 

수백 건에 달했다. 

워싱턴DC 사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다. WSJ에 따르면 44세 시민 시드니 로리 리드

는 지난해 7월 22일 연방요원들이 교도소 밖에

서 이민 단속을 벌이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

영하다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요원은 그를 벽

쪽으로 강하게 밀치며 체포했다.  

그러나 ICE는 도리어 리드가 연방요원을 폭

행했다고 공식 성명을 냈으며 이후 형사 고발

장에는 리드가 요원의 손을  ▶▶14면으로 계속

WSJ, 이민 단속 현장 촬영자·시위 참가자·운전자까지 무더기 표적 
정부 SNS에 신상 공개했지만 상당수는 기소조차 안 되거나 무죄 

<전체 기사 읽기>

 “ICE, 이민 단속 대상 시민권자로 무차별 확대”
이민 단속국 요원들. ICE가 이민자는 물론 사진을 촬영하거나 지켜보는 미국 시민권자들마저 겨냥하는 방식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WSJ가 그동안의 이민단속 행태를 분석해 지적했다

보스턴 총영사관 김재휘 총영사 전수…한반도 평화 활동·차세대 통일교육 공로 인정

tel:+1-781-438-6170
http://www.songkkimlaw.com
tel:+1-617-642-3156
mailto:won@bostonpremierrealty.com
tel:+1-617-780-1675
mailto:anna@kstadiumrealty.com
https://bostonkorea.com/news/ice-%EC%9D%B4%EB%AF%BC-%EB%8B%A8%EC%86%8D-%EB%8C%80%EC%83%81-%EC%8B%9C%EB%AF%BC%EA%B6%8C%EC%9E%90%EB%A1%9C-%EB%AC%B4%EC%B0%A8%EB%B3%84-%ED%99%95%EB%8C%80/
https://bostonkorea.com/news/%ED%8F%89%ED%86%B5-%EB%B3%B4%EC%8A%A4%ED%84%B4%ED%98%91%EC%9D%98%ED%9A%8C-%EC%A0%84%EC%8A%B9%ED%9D%AC-%EB%B0%95%EC%B0%AC%EB%AA%A8-%EC%9C%84%EC%9B%90-%EC%9D%98%EC%9E%A5%EB%8C%80%ED%86%B5%EB%A0%B9-%ED%91%9C%EC%B0%BD-%EC%88%98%EC%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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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천 박사 "시민 기반 '한반도 주권 공동체'로 평화·통일 새 패러다임 모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민

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는 7일 

보스턴 캔턴 힐튼가든인에서 한반도 정책 

전문가인 시몬 천 박사를 초청해 통일 강연

회를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전략을 

논의했다.  

심 박사는한반도 평화 통일 전략의 새로

운 대안 패러다임으로 ‘한반도 주권 공동

체’를 제시했다. 그는 남북 8천만 주민이 아

래로부터 수평적으로 만들어 가는 힘을 통

해 군사·경제·문화·교육을 포괄하는 통

합 주권을 구축해야 한다며, 기존의 국가 중

심 접근을 넘어 시민 중심 통합 비전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 박사는 2024년 12월 계엄 과정에서 

한국에서 전개된 비폭력 시민운동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시민력이 통일운동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

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 저지 움직임, 대규

모 시민 집회, 해외 동포들의 동시 행동 등을 

사례로 들며 시민 참여가 민주주의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동

력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연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도 반영

해 진행됐다. 심 박사는 최근 2주간의 상황 

변화로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북한 

노동당 제9차 당대회 발언 등을 언급하며, 국

제질서가 다시 힘 중심 구조로 이동하고 있

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외적 장벽으

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박사는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는 외적 

장벽으로 힘 중심 국제질서의 회귀, 북한의 

대남 전략 변화와 남북 단절, 그리고 대한민

국의 제한된 주권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핵 

억제와 외부 의존에 기반한 안보 전략의 한

계를 지적하며, 남북 간 협력과 자주 역량 강

화가 지속 가능한 안보와 주권 확보의 핵심

이라고 강조했다. 

통일 여론의 약화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

담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통

일의 실익과 국익을 중심으로 한 정책 메시

지를 일관되게 제시할 경우 여론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평화 

프로세스 시기 통일 지지도가 상승했던 사

례를 언급하며 정책적 방향과 사회적 담론

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 박사는 미주 한인 사회의 전략적 역할

도 강조했다. 그는 공식적인 남북 대화 채널

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재외동포 사회

가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접촉 통로

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정

치 구조와 여론 형성 환경을 활용해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는 시민외교의 주체로서 미주 

한인 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

했다. 

그는 특히 보스턴이 미국 독립과 민주주

의 역사에서 상징성을 가진 도시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 한인 사회가 남북 간 닫힌 문

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적 과제로는 미국 의회의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 확대, 북미 정상외교 재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 대북 가족 방문 

허용 등 교류 확대 노력을 제시했다. 또한 남

북이 공통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 개발 협

력 등 실익 중심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

다. 

심 박사는 코리아정책연구소 이사이며 전 

서폭대학교 정치학 교수로, 동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과 창립 멤버로 활동했다. 그는 국

제평화대표단 활동과 국제 학술회의 발표, 

주요 국내외 매체 기고 등을 통해 한반도 평

화 담론을 확산해 왔으며 영문 뉴스레터 

‘Subtrack Korea Update’를 발행하고 있

다. 

이날 강연은 전승희 평통 공공외교분과장

의 소개와 사회로 진행됐다.  강연 전에는 베

이커 스쿨 학생들의 케이팝 커버댄스 무대

와, 이한나 위원이 이끄는 태평무 공연이 열

려 참가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강연 후에는 

약 10분에서 15분간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

졌다.  참가자들은 저녁식사 시간에도 계속 

담소와 논의를 이어갔다. 

<전체 기사 읽기>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통일 강연회… 미주 한인 시민외교 역할 강조

7일 보스턴캔턴힐튼가든인에서 열린 평통 강연회에서 시몬 천 박사가 강연하고 있다

tel:+1-617-505-6771
tel:+1-929-600-4880
https://bostonkorea.com/news/%EC%8B%9C%EB%AA%AC%EC%B2%9C-%EB%B0%95%EC%82%AC-%EC%8B%9C%EB%AF%BC-%EA%B8%B0%EB%B0%98-%ED%95%9C%EB%B0%98%EB%8F%84-%EC%A3%BC%EA%B6%8C-%EA%B3%B5%EB%8F%99%EC%B2%B4%EB%A1%9C-%ED%8F%89%ED%99%94%ED%86%B5%EC%9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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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플라스틱 대신 
스티커형 이지패스 도입

매사추세츠, 난방비 지원 확대…혹한 저소득 가구 지원금 추가 지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근래 

가장 추운 겨울과 상승하는 에너

지 비용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

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

원을 확대한다.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 

행정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난방지원프로그램 (HEAP, 

Home Energy Assistance Pro-

gram)의 최대 지원금을 인상한다

고 밝혔다. 이는 이번 겨울 지속된 

추위로 인해 상당수 가구의 지원

금이 이미 소진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힐리 주지사는 “난방비가 많

은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겨울은 그 부담이 더욱 

커졌다”며 “여기에 트럼프 대

통령의 이란 전쟁까지 겹치며 에

너지 비용이 더 상승하고 있다”

고 말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HEAP 지원 가구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5만4천 가구는 난방 시

즌이 끝나는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현재 100달러 미만

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또 매사추세츠 커뮤니티 액션 

협회(Massachusetts Association 

of Community Action)는 난방유

를 사용하는 가구 약 3만 가구가 

이미 다음 난방유 배송을 받을 비

용을 모두 소진했다고 추산했다. 

현재 HEAP 프로그램에서 난

방유·프로판·등유 등 배송형 

연료에 대한 최대 지원금은 겨울 

시즌 동안 1,000달러이며, 천연가

스나 전기와 같은 공공요금 기반 

난방의 경우 최대 850달러다. 

주정부는 남은 난방 시즌을 지

원하기 위해 난방유 등 배송형 연

료 지원금 상한을 1,000달러에서 

1,400달러로 인상하고, 천연가스

와 전기 난방 지원금 상한도 850달

러에서 925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재원은 연방정부가 배정

한 HEAP 예산 중 이미 확보된 약 

90퍼센트의 자금을 활용해 마련

됐다. 주정부는 향후 약 1,500만 달

러 규모의 나머지 10퍼센트 연방 

지원금도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번 지

원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 지적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커뮤니티 액션 협

회는 주정부가 추가로 3,500만 달

러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난방유를 사용하는 가

구에 약 650달러씩 추가 지원이 이

루어질 경우 최소 한 번의 난방유 

반 탱크 배송 비용을 충당할 수 있

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4-2025년 겨울 시즌동

안 HEAP프로그램은 매사추세

츠 15만9천 가정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했다. 이중 54%의 가정이 고

정 소득에 의존하는 시니어였으

며 약 11%가 6세 미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HEAP 최대 지원금 최대 1,400달러로 상향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

추세츠 교통부(MassDOT)가 스티커형 

태그 이지패스(E-ZPass)를 도입해 기존

의 플라스틱 이지패스 단말기를 점차 교

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교통부는 11일 차량 앞유

리에 부착하는 스티커형 이지패스 태그

를 새로 도입해 신규 E-ZPass 가입자와 

기존 장치가 고장 나 교체가 필요한 운전

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새 스티커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

이다. 스티커 태그 제작 비용은 약 37센트

에 불과한 반면 기존 플라스틱 트랜스폰

더 제작 비용은 약 7달러 5센트 수준이다

. 

주 정부는 이번 전환으로 매달 약 11만

5천 달러, 연간 약 138만 달러의 비용을 절

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미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플라스틱 

트랜스폰더를 사용 중인 운전자들은 별

도로 교체할 필요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

다고 MassDOT는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제작비 37센트…기존 트랜스폰더 
7달러보다 크게 낮아

tel:+1-781-322-4914
mailto:maldensmartdental@gmail.com
https://bostonkorea.com/news/%EB%A7%A4%EC%82%AC%EC%B6%94%EC%84%B8%EC%B8%A0-%EB%82%9C%EB%B0%A9%EB%B9%84-%EC%A7%80%EC%9B%90-%ED%99%95%EB%8C%80%ED%98%B9%ED%95%9C-%EC%A0%80%EC%86%8C%EB%93%9D-%EA%B0%80%EA%B5%AC-%EC%A7%80%EC%9B%90%EA%B8%88-%EC%B6%94%EA%B0%80/?page=2
https://bostonkorea.com/news/%EB%A7%A4%EC%82%AC%EC%B6%94%EC%84%B8%EC%B8%A0-%ED%94%8C%EB%9D%BC%EC%8A%A4%ED%8B%B1-%EB%8C%80%EC%8B%A0-%EC%8A%A4%ED%8B%B0%EC%BB%A4%ED%98%95-%EC%9D%B4%EC%A7%80%ED%8C%A8%EC%8A%A4-%EB%8F%84%EC%9E%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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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시, 이민자 커뮤니티 총 450여만 달러 지원키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턴시가 이민자 커뮤니티 지

원을 위해 310만 달러 이상의 신규 기

금을 조성하는 민관 협력 프로그램

을 발표했다.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은 10일 시청

에서 루스지 루이준 시의원, 지역 비

영리단체 및 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보스턴 재단(The 

Boston Foundation), 매사추세츠 베

이 유나이티드웨이(United Way of 

Massachusetts Bay), 바 재단(Barr 

Foundation)이 총 310만 달러 이상

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 

우 시장은 이와 함께 보스턴시 이

민자진흥국(MOIA)을 통해 최근 

13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역 단

체들에 지원해 이민자들이 법률 서

비스와 정신건강 지원, 지역사회 프

로그램 등 필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우 시장은 “연방 행정부의 정책

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확실한 상황

에 놓여 있는 가운데 보스턴은 모든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에 접

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문이 협력

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파트너들

이 항상 함께해 준 것에 감사한다”

고 말했다. 

루스지 루이준 시의원은 “연방 

이민 정책 변화로 이민자 커뮤니티

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보스

턴은 준비와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하며 이번 민관 협력은 지역사회 전

체가 행동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번 기금은 이민자들이 법적 권

리를 보호받고 필요한 사회 서비스

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단

체들에 전달될 예정이다. 

보스턴 재단의 리 펠턴 회장 겸 최

고경영자는 “수천 명의 이민자들의 

기여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활발하고 

다양한 보스턴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민자 이웃을 보호하

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지

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베이 유나이티드웨이

의 마티 마르티네즈 회장 겸 CEO는 

“이민자 가족들이 주거와 교육, 식

료품, 의료, 보육 등 기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

역사회 단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스턴시는 또 이민자 법률 지원 

프로그램(Immigration Legal Ac-

cess), 정신건강 및 웰빙 프로그램

(Weaving Well-Being), 지역사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Strengthening 

Boston’s Diverse Neighborhoods) 

등 세 가지 사업을 통해 총 130만 달

러 이상의 보조금을 60여 개 지역 단

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 시장은 지난 2월 연방 정

부의 불법적인 단속으로부터 보스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전국 시장들과 함께 연

방 정부의 이민 단속 확대에 반대하

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

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생을 기리는 행사도 주관해 왔다. 

박 위원은 기업인으로서도 활

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미국 중소

기업청 (SBA) 매사추세츠 

‘Veteran Owned Business of 

the Year’ 상과 보스턴 로건 공

항 ‘Merchant of the Year’ 상

을 모두 한인 최초로 수상했다. 이

외에도 2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미대통령 자원봉사상도 

수상한 바 있다.  

전승희 위원은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라는 격려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보스턴 

협의회의 수상 소식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

혔다.  

박찬모 위원도 “특별히 큰 일

을 했다기보다 꾸준히 봉사해 온 

것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

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세대

와 이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 잘되는 길을 위해 함

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대

한민국이 잘되어야 우리도 잘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와 

후손들도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원 보스턴협의회 회장은 

“전승희, 박찬모 위원 두분의 의

장표창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고 격려했다. 이 회장은 또 “출범

한지 두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금주간사를 중심으로 회장단, 분

과위원들, 상임고문들께서 한 마

음으로 협력해준 덕분에 평통 사

무처와 미주 위원회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고 소감을 말했다.  

editor@bostonkorea.com

우 시장 “연방 정책 불확실성 속 주민 보호 위해 민관 협력 확대”

▶▶1면에 이어서

평통 보스턴협의회, 전승희, 박찬모 위원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7일 보스턴캔턴힐튼가든인에서 김재휘 총영사(사진 왼쪽)열린 평통 보스턴협회의 정기회의에서 
평통의장(대통령)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어 박찬모 위원, 전승희 위원, 이강원 회장

https://mass.gov/youthgambling
tel:+1-508-799-4488
mailto:office@workmc.org
http://workmc.org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4%B4%EC%8B%9C-%EC%9D%B4%EB%AF%BC%EC%9E%90-%EC%BB%A4%EB%AE%A4%EB%8B%88%ED%8B%B0-%EC%B4%9D-450%EC%97%AC%EB%A7%8C-%EB%8B%AC%EB%9F%AC-%EC%A7%80%EC%9B%90%ED%82%A4%EB%A1%9C/?page=2
https://bostonkorea.com/news/%ED%8F%89%ED%86%B5-%EB%B3%B4%EC%8A%A4%ED%84%B4%ED%98%91%EC%9D%98%ED%9A%8C-%EC%A0%84%EC%8A%B9%ED%9D%AC-%EB%B0%95%EC%B0%AC%EB%AA%A8-%EC%9C%84%EC%9B%90-%EC%9D%98%EC%9E%A5%EB%8C%80%ED%86%B5%EB%A0%B9-%ED%91%9C%EC%B0%BD-%EC%88%98%EC%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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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몬트서 ICE 체포작전, 이민자 보호 시위대와 격한 충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버몬트주 사우스벌링턴에

서 벌어진 연방 이민 단속 과정에

서 시위대와 법집행기관이 격렬하

게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스턴글로브와 버몬트 지역 언

론의 보도에 따르면 11일 사우스벌

링턴의 한 주택에서 이민세관단속

국(ICE)이 용의자를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200여 명의 시위대가 현

장을 둘러싸며 하루 종일 긴장이 

이어졌고, 결국 경찰과 시위대가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으로 번졌다. 

사건은 이날 오전 7시30분경 시

작됐다. 지역언론 세븐데이즈

(Seven Days)에 따르면 연방 당국

은 주택가에서 법체류 멕시코인으

로 알려진 데이비 다니엘 코로나 

산체스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약 5년 전 텍사스에서 무단 

침입 혐의를 받았고 이후 추방됐으

며, 올해 1월 버몬트 미들버리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차량을 몰고 

도주하는 과정서 ICE 차량을 정면

으로 들이 받았고 다른 차량과도 

충돌했다.  이후 인근 주택으로 들

어가자 ICE 요원들은 집을 포위했

다.  

버몬트의 이민자 권익 단체 ‘마

이그런트 저스티스(Migrant Jus-

tice)’는 긴급 대응 네트워크를 가

동해 지지자들을 현장으로 불러 모

았다. 시위대는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고,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며 경

찰과 대치했다. 

현장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

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시위대 규모

는 2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경찰

은 집 주변 여러 블록의 교통을 통

제했으며, 이 곳은  중학교와 쇼핑

센터 사이에 위치한 번화한 주택가

로 알려졌다. 

낮 동안 시위는 비교적 평화로운 

분위기도 보였다. 일부 주민은 피

자와 커피를 가져왔고 비가 내리자 

우산과 우비를 나눴다. 인근 주민 

레이 비처는 숯불 그릴을 들고 나

와 핫도그를 구워 시위대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2시 30분경 버몬트 

주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을 

알리며 시위자들에게 물러설 것을 

경고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5

시경 ICE요원이 영장을 들고 현장

에 나타났고, 전술 장비를 갖춘 연

방·주·지역 경찰 수십 명이 추가

로 도착했다. 경찰은 쇠망치를 이

용해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진입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다. 

약 30분 뒤 경찰은 여성 두 명과 

남성 한 명을 집에서 데리고 나와 

차량에 태웠다. 그러나 시위대가 

도로 양쪽에서 차량을 포위하며 차

량 행렬은 한 시간 이상 현장을 빠

져나가지 못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 차량에 흙, 

바나나 껍질, 물병 등을 던지기도 

했다. 경찰은 최루 성분이 포함된 

페퍼 스프레이와 섬광 장치를 사용

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일부 경

찰 차량은 중앙 분리대를 넘어 급

히 현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버몬트 주경찰은 성명을 통해 “

주경찰은 시민의 평화적 시위 권리

를 보호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임무

를 수행하는 법집행 요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다”고 

밝혔다. 주경찰은 민사 이민법 집

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공

공 안전과 형사 사건 대응을 위해 

지원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밤 사우스벌링턴 시청

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우스벌

링턴 경찰은 연방 당국의 작전과 

거리를 두려는 입장을 보였다. 

빌 브롤트 사우스벌링턴 경찰서

장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

대에 번화한 주택가에서 체포 작전

을 벌인 것은 판단과 계획 모두 문

제가 있었다”며 “내가 했다면 그

런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전체 기사 읽기>

200여 명 시위대 차량 포위…연방요원 최루·섬광탄 사용 
이민자 체포 작전 둘러싸고 하루 종일 긴장 고조 
지역 경찰 “연방 당국의 작전 판단과 계획에 문제” 

tel:+1-617-642-4579
mailto:unsin.an@uniwfm.com
https://www.uniwfm.com
https://bostonkorea.com/news/%EB%B2%84%EB%AA%AC%ED%8A%B8%EC%84%9C-ice-%EC%B2%B4%ED%8F%AC%EC%9E%91%EC%A0%84-%EC%9D%B4%EB%AF%BC%EC%9E%90-%EB%B3%B4%ED%98%B8-%EC%8B%9C%EC%9C%84%EB%8C%80%EC%99%80-%EA%B2%A9%ED%95%9C-%EC%B6%A9%EB%8F%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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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70.0508  
978.870.0043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매사추세츠, 유아교육 교사 학자금 상환 
지원 프로그램 첫 도입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

츠 주정부가 유아교육 교사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

이기 위한 전용 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

입했다.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행정부는 11일 유아교육 

교사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Early Childhood Ed-

ucator Loan Repayment Program)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매사추세츠 

고등교육부(DHE)와 조기교육·보육부(EEC)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총 1,500만 달러 규모로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유

아교육 분야 인력 유지를 목표로 학자금 대출 부

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어린

이집, 가정 차일드케어(Family Child Care), 방과

후 프로그램, 아동 보호 시설 등 다양한 교육·보

육 환경에서 일하는 교사들이다. 

지원 대상 교사는 연간 최대 7,500달러까지 학자

금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된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강한 유아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

유아교육 교사들은 아이들의 발달을 돕고 부모들

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경제

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매사추세츠의 

공립 또는 사립 대학에서 관련 학사 학위를 취득

하고, 현재 조기교육·보육부가 인가하거나 지원

하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한

다. 

특히 유아교육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

와 교육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이나 저소득층 아동

을 많이 돌보는 지역에서 일하는 교사들에게 우선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사추세츠에서 유아교육 교

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학자금 상환 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유아교육 교사들도 일반적

인 학자금 상환 지원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있

었지만,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은 없었다. 

힐리 행정부는 이와 함께 유아교육 인력 확대를 

위해 장학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장

학금은 유아교육 분야 학생들이 준학사, 학사 또

는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

는 제도다. 

신청은 2026년 6월 1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자

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Mass.edu/ECELoanRe-

payme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서 <차세대 글로벌 AI 혁신 리더 프로그램>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7월 

보스턴에서 열리는 글로벌 교육 프로

그램인 ‘차세대 글로벌 AI 혁신 리더 

프로그램(AI Fellowship for Global 

Young Innovators, AIFGYI)’의 온

라인 설명회가 3월 23일 밤 8시에 개최

된다.   

프로그램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프로

그램은 14세에서 18세 사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AI 혁신 교육 과

정으로, 참가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

을 배우는 동시에 실제 문제 해결 프로

젝트를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AIFGYI는 그동안 인도와 미국 학

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2026

년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학생 참여를 

확대해 초청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2026년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약 열흘 동안 보스턴에서 진

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보스턴의 대표

적인 AI 연구 및 혁신 기관을 방문하며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방문 예정 기관에는 MIT 컴퓨터과

학 및 인공지능 연구소(CSAIL)와 

MIT 미디어랩, 하버드 의대(Harvard 

Medical School), 하버드 이노베이션 

랩스(Harvard Innovation Labs) 등이 

포함된다. 또한 매사추세츠 AI 허브

(Massachusetts AI Hub), 로봇 혁신기

관 매스로보틱스(MassRobotics),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

namics) 등도 프로그램 일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보스턴은 최근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피지컬 AI(Physical AI)’ 분

야의 글로벌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으

며,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로봇 기업들

이 밀집해 있는 도시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MIT와 하버드

의 교수 및 연구자, 글로벌 기술 기업 전

문가들이 연사와 멘토로 참여한다. 학

생들은 글로벌 팀을 구성해 AI 기반 문

제 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는 ‘이노베이

션 페스트(Innovation Fest)’와 해커

톤이 진행된다. 2025년 프로그램의 해

커톤은 MIT 미디어랩에서 개최된 바 

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참가 학생들은 

AI 기술 학습뿐 아니라 글로벌 협업 경

험과 실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AI 혁신 리더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일부 학생

들은 이후 MIT, 하버드, 스탠퍼드, 예

일 등 세계적인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

다. 

한편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부모

와 협력 파트너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

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설명회는 3월 24일 한국시간 오전 10

시에 줌(Zoom)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

청은 온오프믹스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차세대 글로벌 AI 혁신 리더 프로그

램 설명회  

일시: 2026년 3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한국시간)  

등 록 : 온 오 프 믹 스 

https://onoffmix.com/event/339433 

MIT·하버드 등 방문하며 AI 프로젝트 수행 
3월 24일 학부모 대상 온라인 설명회 

최대 연 7,500달러 학자금 상환 지원 
총 1,500만 달러 규모로 유아교육 인력 유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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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1-617-543-8106
tel:+1-978-870-0508
tel:+1-508-523-5389
mailto:koreanschool.ne@gmail.com
https://www.ksneusa.org
tel:+1-781-454-1357
https://bostonkorea.com/news/%EB%A7%A4%EC%82%AC%EC%B6%94%EC%84%B8%EC%B8%A0-%EC%9C%A0%EC%95%84%EA%B5%90%EC%9C%A1-%EA%B5%90%EC%82%AC-%ED%95%99%EC%9E%90%EA%B8%88-%EC%83%81%ED%99%98-%EC%A7%80%EC%9B%90-%ED%94%84%EB%A1%9C%EA%B7%B8%EB%9E%A8-%EC%B2%AB/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4%B4%EC%84%9C-%EA%B0%9C%EC%B5%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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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들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www.premierworkspro.com

tel:+1-617-838-4980
mailto:support@bostonpworks.com
https://www.premierworksp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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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복지 사기와의 전쟁' 다음 표적 매사추세츠 될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복지 프

로그램 사기 단속을 대대적으로 확

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매사추세츠가 

다음 표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스턴글로브가 지적했다.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백악관은 

민주당 주 정부가 이끄는 지역에서 

복지 사기가 만연하다며 연방 자금 

중단까지 거론했다.  이에 매사추세

츠 주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거셌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

정연설에서 매사추세츠를 “복지 

사기가 만연한 주”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그는 “이런 부패는 국가

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JD 밴스 

부통령이 주도하는 ‘사기와의 전

쟁(war on fraud)’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이후 기자회견에

서 미네소타주의 메디케이드 프로

그램에서 대규모 복지 사기가 발견

됐다며 해당 주에 대한 2억5천만 달

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네

소타 주 검찰총장은 연방 정부를 상

대로 자금 지급 중단을 막기 위한 소

송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메

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CMS) 관리자 메흐메트 오즈는 다

른 주들도 비슷한 제재를 받을 수 있

다고 경고했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강하게 반

발하고 있다. 안드레아 캠벨 매사추

세츠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대

통령이 조작된 위기를 이유로 메디

케이드나 다른 연방 자금을 불법적

으로 중단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미 

수십 차례 그랬듯 법정에서 맞설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방 예산

을 배정하는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

라 의회에 있다”며 “매사추세츠 

주민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볼모로 

삼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

다. 

보스턴글로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매사추세츠를 직접 

언급하면서 긴장이 높아졌지만, 연

방 정부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매사

추세츠의 복지 사기 수사를 강화해

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매사

추세츠 연방검찰을 이끌고 있는 리

아 폴리 연방 보스턴지검장은 최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연방 복지 

프로그램 사기 사건을 발표했다. 

지난 12월에는 매타판 지역 상점 

두 곳의 업주가 푸드스탬프로 불리

는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에서 약 70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월에는 매사추세츠

와 로드아일랜드에서 SNAP과 팬데

믹 구호금 프로그램을 악용해 약 100

만 달러를 빼돌린 사건이 추가로 발

표됐다. 이 가운데 매사추세츠에서 

발생한 SNAP 사기 금액은 약 11만5

천 달러였다. 

폴리 지검장은 보스턴 글로브와

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추가 기소가 더 있을 것”이라며 “

조사를 할 때마다 사기 사례가 발견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녀는 

“미네소타 수준의 문제이기를 바

라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방과 주 정부는 이 사기 사건을 

두고 공을 서로에게 돌리며 갈등을 

빚고 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

지사 측은 성명을 통해 “주 정부는 

세금 낭비를 막고 사기를 처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SNAP 수

급자 가운데 사기로 확인된 비율은 1

퍼센트 미만”이라고 강조했다. 

주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매

사추세츠 전환지원국(DTA)은 팬데

믹 이후 전국적으로 복지 사기가 늘

어나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사기 

탐지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

다. 

또 다른 갈등은 개인정보 문제다. 

연방 농무부는 SNAP 사기 수사를 

위해 매사추세츠 수급자의 사회보

장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

지만, 힐리 행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주 정부는 해당 정보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 정책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의 단속 강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연방 검사 

출신 콜린 맥도널드를 전국적인 복

지 사기 단속을 총괄할 책임자로 지

명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른바 ‘사

기 차르(fraud czar)’가 백악관에 

직접 보고하며 민주당 주에서 발생

한 사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혀 정치적 중립성 논란

을 불러왔다. 

이미 연방 정부는 지난 1월 사기 

문제를 이유로 민주당이 이끄는 다

섯 개 주에 배정된 약 100억 달러 규

모의 보건 예산 지급을 일시 중단하

려다 소송에 직면했다. 법원은 현재 

해당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상태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백악관 민주당 주 겨냥 단속 강화 예고…주 정부 “연방 지원 끊으면 소송”

AT&T 보스턴서 세계 첫 전화통화 150주년 기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인류의 통신 역사를 바꾼 

첫 전화통화가 이루어진지 150주

년을 맞아 AT&T가 이를 기념하

는 행사를 보스턴에서 개최했다.  

150년 구리선을 통해 전송됐던 

첫번째 전화 통화의 첫마디는 “

왓슨, 이리 오세요. 당신을 봐야

겠어요”라는 발명가 알렉산더 

그래햄 벨의 말이었다.  

벨은 1876년 3월 10일 그의 조수

였던 토마스 왓슨에게 전화를 했

으며, 첫 전화통화는 세상을 바꿨

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멀리 

떨어진 곳의 사람과 대화할 수 있

는 새로운 통신 세계를 열었다.  

이 사건은 벨 텔레폰 회사가 건

립되는 초석이 됐다. 이후 이 회

사는 현재의 AT&T로 알려진 아

메리칸텔레폰앤텔레그래프 회사

가 됐다.  

달라스에 본사를 둔 AT&T는 

이 첫 전화통화의 기념비적 사건

을 기념해 2천500억달러를 향후 5

년 동안 미국내 광섬유와 무선 네

트워크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5년간의 투자보다 증

액된 것이다.  

존 엠라 AT&T동북부지역 사

장은 3월 10일 보스턴 찰스타운의 

보이스앤걸스클럽 보스턴센터를 

방문해 보스턴 고등학교 학생들

에게 150여대의 랩탑을 기부할 예

정이다. AT&T는 이와 유사한 행

사를 다른 도시에서도 개최한다.  

존 엠라 사장은 “보스턴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어 기쁘다”

며 “이는 미국 역사에서 매우 중

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

했는지 우리의 역사를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고자 한다

”고 덧붙였다. 

애버뉴 데 라파옛에 위치한 두개의 현판이 150년 전 첫번째 전화통화가 이뤄졌던 장소임을 기록하
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https://youngdentistrypc.com
tel:+1-978-459-0594
tel:+1-617-455-8073
mailto:mwl@mwleecpa.com
tel:+1-978-303-7000
mailto:jkeum5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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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stonkorea.com/news/att-%EB%B3%B4%EC%8A%A4%ED%84%B4%EC%84%9C-%EC%84%B8%EA%B3%84-%EC%B2%AB-%EC%A0%84%ED%99%94%ED%86%B5%ED%99%94-150%EC%A3%BC%EB%85%84-%EA%B8%B0%EB%85%90/?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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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주일 미사 미사 Lord’’s s Day Mass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평일 미사 WWeekekdaday y MaMass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성당연락처 CoContantact ct Us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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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항 보안 검색 대기시간 수시간 늘어… 보스턴은 지금까지 큰 영향 없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국 전역의 공항에서 보안 검

색 대기 시간이 수시간까지 늘어나

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러나 보스턴 로건 공항

은 현재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평상

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에 따르면 8일 일요일 기준으

로 애틀랜타, 휴스턴, 뉴올리언스, 노

스캐롤라이나 샬럿 등의 공항에서는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으

로 늘어났으며, 일부 공항에서는 그

보다 훨씬 긴 대기 시간이 발생했다. 

공항 당국은 봄방학 여행 수요가 증

가하는 가운데 국토부 셧다운이 계

속될 경우 지연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고 밝혔다.  

이 같은 보안 검색 지연은 연방정

부의 부분 셧다운으로 공항 보안 인

력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근무해

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미교통보안청(TSA)을 감독하는 

국토안보부(DHS)는 의회가 새로운 

예산을 승인하지 못하면서 2월 14일

부터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

다. 약 5만 명의 TSA 직원들은 2월 

28일 부분 급여만 받았으며 이번 주

에는 첫 번째 전액 급여를 받지 못할 

예정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WSJ에 따르면 휴스턴 공항 시스

템의 항공 책임자인 짐 슈체스니악

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에서 “

여행 수요는 강한데 일부 검색대에

서는 운영 레인이 줄어든 상황”이

라고 말했다. 

휴스턴의 윌리엄 P. 호비 공항에

서는 일부 여행객들이 3시간 이상 줄

을 서다 항공편을 놓쳤다고 전했다. 

공항 측은 승객들에게 TSA 지연에 

대비해 출발 4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

할 것을 권고했다. 

뉴올리언스에서는 보안 검색 줄이 

공항 주차장까지 이어진 모습이 담

긴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기도 했

다. 

보스턴 로건 공항은 다른 공항보

다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보

스턴 로건공항 대한항공 지점 신상

욱 지점장은 “대한항공이 취항하는 

터미널 E를 비롯해 터미널 A와 C도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이라고 밝혔다. 그는 “TSA 나 미관

세국경보호청(CBP)의 입국심사 시

간은 늘지 않았지만 인원은 확실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스턴의 경우 터미널이 분산되어 

있어 특정 라인에 인파가 몰리는 현

상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봄방학 

여행수요가 플로리다 등 미 남부의 

공항에 집중되는 시기라는 점도 원

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내 여행을 계

획하고 있는 경우 이번주부터 공항

의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TSA 근무자

들의 본격적인 무급 근무 기간이 이

번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WSJ

는 초봉 약 4만여 달러인 TSA 근무

자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른 생

계 수단을 찾아 나서면서 공백이 커

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부분적 셧다운은 ICE의 이

민단속방식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민주당이 법개정을 요구하면서 국토

부 예산을 승인하지 않은 데서 비롯

됐다.  

상원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갈등 속에

서 발생했다.  민주당은 ICE의 이민 

단속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토

부 예산안 통과를 막고 있다.  

상원 민주당은 ICE의 단속 제어

장치를 요구하며 국토안보부 예산 

법안을 세 번째로 저지하고 있다. 해

당 표결에서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

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펜실베이니

아의 존 페터먼 의원 한 명뿐이었다. 

상원 민주당은 12일 이민세관단속

국(ICE) 등의 셧다운을 지속하되 해

안경비대, FEMA, TSA 등의 예산

을 지급하는 분리안을 제안했으나 

상원 공화당이 이를 거부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힐리 주지사, 관세 피해 보상으로 매사추세츠 가구당 1,745달러 환급 요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

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이유로 주내 

모든 가구에 1,745달러를 환급할 것

을 요구했다. 

힐리 주지사는 9일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

럼프 대통령의 위헌적 관세 정책으

로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입은 재정

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구당 

1,745달러를 환급해야 한다”고 촉

구했다. 

미 의회 합동경제위원회(Joint 

Economic Committee) 자료에 따

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2월부

터 2026년 1월까지 시행한 관세 조

치로 미국 소비자들은 가구당 평균 

약 1,745달러의 비용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추정된다. 

힐리 주지사는 “매사추세츠에

는 약 280만 가구가 있으며 이를 기

준으로 계산하면 약 48억8,600만 달

러가 우리 주 소비자들에게 반환되

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한에서 “식료품과 생활

용품부터 건축 자재와 각종 소비재

에 이르기까지 매사추세츠 주민들

은 계산대에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

했고 기업들도 운영 비용 증가를 감

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방정부는 미국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1,0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사실상 불법적으로 거둬들였

다”며 “이제는 관세 수입을 환급

해 주민들의 지갑으로 돌려보내는 

계획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힐리 주지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

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글로벌 관세 

정책을 재검토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해당 정책이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것이라

고 우려했다. 

힐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

작한 이후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

다. 

주정부는 관세의 영향을 완화하

기 위해 ‘매사추세츠 관세 대응 및 

기업 운영 지원 이니셔티브’를 출

범시켜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 또한 주내 기업 지도자들과 회의

를 열어 관세의 영향을 논의했으며

, 뉴잉글랜드 주지사들과 캐나다 주

총리들을 주청사로 초청해 지역 협

력 방안도 모색했다. 

 

hsb@bostonkorea.com 

이번주부터 임금 지급 중단 시작… 앞으로 대기시간 늘어날 수도  
부분적 셧다운으로 TSA 직원 무급 근무 지속,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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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보로 주차장에서 14세 소녀 ICE에 체포…뉴욕 시설로 이송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말보로(Marlbor-

ough)에서 14세 소녀가 연방 이민당

국 요원에 의해 체포돼 뉴욕의 연방 

시설로 이송됐으나, 매사추세츠 법

원은 그녀를 매사추세츠로 즉각 돌

려보낼 것을 명령했다.  

보스턴글로브 보도에 따르면, 브

라질 출신의 이 소녀는 11일 낮 말보

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연방 이민

세관단속국(ICE) 소속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이후 말보로 경찰서로 이

동됐다가 보스턴 다운타운의 존 F. 

케네디 연방빌딩으로 이송돼 국토안

보부(DHS) 관리 하에 구금된 것으

로 법원 문서에 적시됐다.  

소녀의 변호인인 앤드루 라타룰로 

변호사는 이후 소녀가 뉴욕에 있는 

난민재정착국(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시설로 옮겨져 현재

까지 구금 상태라고 밝혔다. 라타룰

로 변호사는 같은 날 매사추세츠 연

방법원에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을 제출하며 소녀의 즉각적

인 석방을 요구했다.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 법원 레오 

T. 소로킨 판사는 11일 오후 이 소녀

를 매사추세츠 주로 즉각 재송환할 

것을 명령했다.  

이 소녀는 2019년 방문 비자로 미

국에 입국한 뒤 현재까지 미국에 머

물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

은 소녀에게 어떠한 범죄 혐의도 제

기되지 않았으며 체포를 정당화할 

문서도 ICE 측이 제시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녀가 체포된 뒤 약 20시

간 가까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충분한 식사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의 20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제공받

지 못했다”며 “정상적인 상황이라

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말보로의 주차장에서 14세의 소녀

가 체포돼 주 밖으로 이송된 것은 결

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

미성년자를 이처럼 구금해서 변호사 

접견과 법률지원 체계로부터 분리해

서는 안 된다. 즉각 법원의 명령에 따

라 매사추세츠로 돌려보내야 한다”

고 요구했다.  

매사추세츠주 로리 트래핸 연방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범죄 기

록이 전혀 없는 14세 아이를 구금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트래핸 의원은 “

소녀는 가족에게 돌아가 이번 주 학

교 수업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밝혔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체포 당시 

소녀는 미국 시민권자인 두 오빠와 

함께 있었다. ICE가 차를 멈추고 소

녀를 체포해 말보로 경찰서로 이송

했다. 말보로 경찰은 이민요원들과 

소녀의 경찰 건물 출입을 거부했고, 

ICE는 이후 그녀를 보스턴 다운타

운의 존 F. 케네디 연방빌딩으로 이

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기사 읽기>브라질 출신 미성년자 ICE에 구금… 연방지법판사 
MA 재송환 명령 

콘크리트 벽 쪽으로 “강하게 밀었다”는 주

장이 담겼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된 녹음과 

영상에는 요원들 스스로 리드가 어떻게 자신

들을 공격했는지 두고 의견이 갈렸다.  

결국 세 차례의 대배심은 리드에 대한 중

범 폭행 혐의 기소를 거부했다. 검찰은 대배

심이 필요 없는 경범 혐의로 낮췄지만, 리드

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리드는 “

영상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100퍼센트 감옥

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민 단속 현장을 촬영하거나 지켜

본 시민들이 연방기관의 새로운 표적이 되고 

있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

소의 데이비드 비어는 “연방요원들이 시민

에게 자신들을 관찰하거나 촬영할 권리가 없

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그런 입장

을 취하는 순간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물리적 위협, 체포, 변호사 

접견 없는 장시간 구금 등은 “사실상 정치

적 반대세력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

다. 

실제로 WSJ가 200건이 넘는 영상을 검토

한 결과, 미국 시민 체포는 크게 세 유형으로 

집중됐다. 시위 현장, 단속 현장 촬영, 그리고 

차량 운전 상황이었다. 

일리노이주 브로드뷰의 ICE 시설 앞 시위

에 참여했던 71세 공군 참전용사 데이나 브

릭스도 ‘폭력적인 폭도’라고 X에 묘사됐

으나 법원 기록과 바디캠 영상을 확인한 검

찰은 아예 기소를 포기했다.  

미네소타 리치필드에서는 타깃 매장 직원 

조나단 가르시아가 연방요원들을 휴대전화

로 촬영하다 요원 폭행 혐의로 체포됐으나, 

현재까지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운전자 사례도 적지 않았다. 연방 당국은 

X 게시물에서 미국 시민 32명이 차량을 무기

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WSJ가 확인한 

법원 기록상 이들 가운데 실제 폭행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1명뿐이었다. 3명은 

사건이 기각됐고, 나머지 다수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시카고에서는 데이앤 피게로

아가 운전하던 차량을 국경순찰 차량이 들이

받은 뒤 무장한 요원들이 그녀를 차에서 끌

어내리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다. 국토부는 

오히려 피게로아가 정부 차량을 막고 일부러 

들이받았으며, 진압 과정에서 두 요원을 발

로 차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시민인 

피게로아는 몇 시간 뒤 풀려났고, 기소되지 

않았다. 

미네소타에서는 올해 1월 37세 여성 르네 

굿이 연방요원 총격으로 숨진 사건도 큰 논

란을 낳았다. 또 다른 미네소타 사건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가 1월 24일 

연방요원들에게 사망한 뒤 스티븐 밀러 백악

관 부비서실장으로부터 “연방 법집행 요원

을 살해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르네 

굿 사건과 함께 이 두 사건은 정부의 초기 발

표가 영상 공개 이후 흔들리면서 거센 역풍

을 불러왔다.  

연방 검사들 내부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 단속이 집중된 도시의 일부 연방 

검사는 법무부 지도부로부터 증거가 빈약하

거나 기소 가치가 낮아 보이는 사건까지 공

격적으로 폭행 혐의로 밀어붙이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WSJ에 말했다. 일부는 이에 반발

해 사직했고, 다른 검사들은 마약, 공직 부패

, 총기 범죄 같은 중대 사건을 다룰 시간을 빼

앗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소셜미디어에서 폭

행 혐의자로 공개한 미국 시민 가운데 15명

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그중 10명은 더 가

벼운 혐의였다.  

피해는 단순히 형사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는 점이다. 리드는 이틀가량 연방 당국에 구

금돼 있는 동안 친구나 직장에 전화 한 통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후 알래스

카 개썰매 경기에서 개 조련사로 일할 기회

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 공

항에서 자신의 이름이 문제 인물로 표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국토안보부는 이에 대해 “법치주의를 수

호하고 위험한 폭도들로부터 요원들을 보호

하기 위해 적절하고 헌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여전히 현재의 진압 방식을 고수하

겠다는 입장이다. 대변인은 “수정헌법 1조

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하지

만 폭동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ICE, 이민 단속 대상 시민권자로 무차별 확대”
▶▶1면에 이어서

시카고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이 비디오를 촬영하던 미 시민 데이앤 피게로아의 차를 자신들의 차량으로 받고 강제로 피게로
아를 체포하고 있는 영상의 한 장면. ICE은 오히려 피게로아가 차로 들이받고 발로 요원을 찾다고 주장했다

https://bostonkorea.com/news/%EB%A7%90%EB%B3%B4%EB%A1%9C-%EC%A3%BC%EC%B0%A8%EC%9E%A5%EC%97%90%EC%84%9C-14%EC%84%B8-%EC%86%8C%EB%85%80-ice%EC%97%90-%EC%B2%B4%ED%8F%AC%EB%89%B4%EC%9A%95-%EC%8B%9C%EC%84%A4%EB%A1%9C-%EC%9D%B4%EC%86%A1/
https://bostonkorea.com/news/ice-%EC%9D%B4%EB%AF%BC-%EB%8B%A8%EC%86%8D-%EB%8C%80%EC%83%81-%EC%8B%9C%EB%AF%BC%EA%B6%8C%EC%9E%90%EB%A1%9C-%EB%AC%B4%EC%B0%A8%EB%B3%84-%ED%99%95%EB%8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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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봄이 

다가오며 보스턴의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

고 있다. 두꺼운 코트를 벗고 가볍게 산책을 즐

기기 좋은 계절이 오면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곳이 바로 카페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갓 구

운 베이커리, 그리고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이 

어우러지는 순간은 계절의 변화를 가장 감각

적으로 느끼게 한다. 

최근 보스턴에는 새로운 카페들이 하나둘 

문을 열며 도시의 커피 풍경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전통적인 커피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공간부터 인기 베이커리의 확장 매장, 브

런치 전문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콘셉트가 등

장했다. 이곳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

을 넘어 동네의 새로운 모임 장소이자 일상의 

작은 쉼표가 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시즌, 포근해지는 날씨와 함께 방문하

기 좋은 보스턴의 새 카페들을 소개한다. 따뜻

한 커피와 달콤한 베이커리, 그리고 여유로운 

아침 식사가 기다리는 곳들이다. 

아르와 예메니 커피(Arwa Yemeni Coffee) - 

쿨리지 코너 (Coolidge Corner) 

텍사스에서 시작해 전미로 뻗어나가고 있는 

아르와 예멘 커피(Arwa Yemeni Coffee)가 드

디어 매사추세츠에 첫 번째 지점을 오픈한다. 

2022년 리처드슨(Richardson), 텍사스에서 출

발한 이 브랜드는 현재 텍사스, 일리노이, 캘리

포니아, 코네티컷 등지에 1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 보스턴 지역에

서는 예멘 커피 문화의 첫 프랜차이즈 진출이

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 카페의 메뉴는 예멘 전통 커피 문화와 현

대적인 스페셜티 카페 감성을 동시에 담아낸

다. 카다멈, 시나몬, 생강이 어우러진 달콤한 

미디엄 로스트 커피 모파와르(Mofawar), 스

파이시한 커피 블렌드 주바니(Jubani), 그리고 

커피 껍질로 우려낸 카페인이 적은 대안 음료 

키쉬르(Qishr)까지 독특한 풍미의 음료들이 

준비돼 있다.  

시그니처 메뉴인 카멜 라떼 아트는 시각적

인 즐거움을 더하며, 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

늑한 공간에서는 커피와 함께 페이스트리와 

베이커리 메뉴도 즐길 수 있으며, 목요일, 금요

일, 토요일은 늦은 시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주소: 1333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오픈: 2026년 3월 예정 

시간: 목·금·토요일 최대 1AM까지 운영 

계획 

웹사이트: https://arwacoffee.com/ 

Honey’s Cambridge (콜 미 허니 Call Me 

Honey) - 이스트 케임브리지 (East Cambridge) 

이스트 케임브리지의 명소였던 큐리오 커피

(Curio Coffee)가 10년의 역사를 이어받아 콜 

미 허니(Call Me Honey)라는 새 이름으로 다

시 문을 열었다. 리브랜딩을 이끈 것은 오랜 기

간 이 카페를 지켜온 바리스타 리스(Riss)로, 

기존 직원들이 그대로 남아 공간을 이어가고 

있다. 오너십의 교체이자 사랑받던 동네 카페

의 따뜻한 계승이라 할 수 있다. 

큐리오 커피 시절부터 사랑받아 온 리에주 

스타일의 와플은 콜 미 허니에서도 계속된다. 

이스트 케임브리지의 캠브리지 스트리트에 자

리한 이 카페는 2026년 2월 초 새 이름으로 공

식 오픈했으며, 커피와 함께 따뜻한 와플 한 조

각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봄날의 목적지가 

된다. 

주소: 441 Cambridge St, Cambridge, MA 

02141 

시간: 월–금 7:00 AM – 2:00 PM, 토–일 8:00 

AM – 2:00 PM 

웹 사 이 트 : 

https://www.instagram.com/honeyscam-

bridge/ 

퍼스트 워치(First Watch)- 백 베이 (Back Bay) 

퍼스트 워치(First Watch)는 보스턴 백베이

에 새 매장을 열며 아침·브런치 식사를 제공

한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레몬 리코타 팬케이

크(lemon ricotta pancakes), 밀리언 달러 베

이컨(million dollar bacon), 아보카도 토스트

(avocado toast) 같은 시그니처 메뉴와 함께, 

신선한 재료로 만든 주스도 이곳의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다.  

오픈 기념 행사에서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마스코트 월리 더 그린 몬스터(Wally the 

Green Monster)가 등장해 브랜드 시그니처 

커피인 프로젝트 선라이즈(Project Sunrise)를 

직접 따르는 퍼스트 포어(first pour) 세레모니

를 진행하기도 했다. 실내 공간과 야외 좌석을 

모두 갖춰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즐기기에 이

상적이다. 

주소: 777 Boylston St., Boston, MA 02116 

시간: 매일 7:00 AM – 2:30 PM 

웹사이트: https://firstwatch.com/loca-

tions/boylston-street 

플라워 베이커리 + 카페(Flour Bakery + Cafe) 

- 미션 힐 (Mission Hill)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 (James Beard 

Award) 수상 셰프 조앤 창(Joanne Chang)이 

2000년 사우스 엔드(South End)에서 첫 번째 

플라워 베이커리(Flour Bakery + Cafe)를 오

픈한 이후, 25년 만에 드디어 11번째 지점이 탄

생했다. 새 지점이 자리를 잡은 곳은 브리검 서

클(Brigham Circle)의 J.P. 릭스(J.P. Licks) 아

이스크림 가게가 있던 자리로, 2004년부터 20

년간 그 골목을 지켜온 공간이다. 

이번 미션 힐 지점에서는 플라워 베이커리

의 대표 메뉴인 스티키 번, 홈메이드 오레오 쿠

키, 브렉퍼스트 샌드위치, 로드 아일랜드 베이

커리 피자 등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보

스턴 커먼 지점에서 이미 인기를 증명한 소프

트 서브 아이스크림도 선보인다. 

주소: 1618 Tremont St., One Brigham Cir-

cle, Boston, MA 02120 

시간: 월–금 6:30 AM – 7:00 PM, 토–일 8:00 

AM – 6:00 PM 

웹사이트: https://www.flourbakery.com/ 

bostonkorean@hotmail.com

봄기운이 물씬, 보스턴에 새로 문을 연 카페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tel:+1-857-600-6755
https://dependableusa.com
tel:+1-617-458-2733
tel:+1-508-381-9519
https://bostonkorea.com/news/%EB%B4%84%EA%B8%B0%EC%9A%B4%EC%9D%B4-%EB%AC%BC%EC%94%AC-%EB%B3%B4%EC%8A%A4%ED%84%B4%EC%97%90-%EC%83%88%EB%A1%9C-%EB%AC%B8%EC%9D%84-%EC%97%B0-%EC%B9%B4%ED%8E%98%EB%93%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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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16회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고 죽

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4-5)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욕망은 창세기 3장

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이브가 선악과를 먹

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욕망에서 시작되었다

.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다른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에서 생긴 것이다. 즉 타자

의 욕망을 욕망한 최초의 사건인 것이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말의 의

미를 찾아보면, 이 표현은 프랑스 정신분석

학자 Jacques Lacan의 사상에서 나온 말

이다. 즉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욕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명품 가방을 갖고 싶어하

는 이유, 어떤 직업이 좋아 보이는 이유, 어

떤 삶이 성공처럼 보이는 이유 등 말이다. 

그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라기보다 ‘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

이 아닌가. 

현대 사회는 ‘타자의 욕망 시스템’의 

프레임에 갇히게 된 것이다. 특별히 SNS, 

광고, 미디어 소비문화 등 이 모든 것은 타

인의 욕망을 보여주는 거대한 무대인 것이

다. 예를 들면 SNS에서 남의 여행 사진을 

보게 되었거나, 남의 성공 이야기를 들었거

나, 남의 삶의 스타일을 만났을 때 문득 자

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그래

서 생기는 현상들이 비교, 불안, 열등감, 과

도한 경쟁, 소비 중독 등으로 일상 생활에

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삶이 점

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대인의 비극은 바로 이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

의 삶을 살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

는 삶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을 따라가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기는 질문이 있다

. “왜 이렇게 바쁘게 살까?”, “왜 만족이 

없을까?”, “왜 비교 속에 살까?” 그 이유

는 내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을 살기 때

문이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진리를 알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여기서 자유란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욕망을 따

라 살지 않으셨다. 권력의 욕망, 명예의 욕

망, 인기의 욕망을 거부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예

수님은 거절하셨다. 사람들은 기적을 더 보

여달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셨

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기대했다. 그

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길’을 선택

하셨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타자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

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세상의 질문은 “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한다면, 

신앙(믿음)의 질문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인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

게 물어야 한다. “나는 누구의 욕망을 살

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기준으로 살

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욕망의 경쟁 사회’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좋은 삶,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를 꿈꾼다.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타자의 욕

망을 욕망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복음은 

말한다. ‘자기 존재의 참된 자유를 발견하

라’고 말이다. 남의 욕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는 인생이 되

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3월 15일 - 3월 21일  

● 운수: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
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 금전: 

내 돈도 소중하지만 남의 돈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 돈을 아끼려다가 남에게 피해
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 애정: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
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6, 19일 길일. 18, 21일 주의. 

쥐띠 |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 운수: 나에게 충고해주는 사람의 말을 잘 새겨듣고 당장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 금전: 너무 애

쓰지 마세요. 지금 그토록 욕심내고 얻고자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부질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그 누구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자신의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5, 20일 길일. 19, 21일 주의. 

소띠 | 잘 새겨듣고

● 운수: 이대로 밀어붙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무조건 앞으
로 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잠시 물러서야 합니다. ● 금전: 한 가지

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말을 바꾸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단칼에 잘라야 손해가 따르지 않습니다. ● 애정: 자꾸 어긋나고 있습니다. 좋은 인
연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더 깊어지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7, 18일 길일. 15, 21일 주의. 

토끼띠 | 한 가지를 보면

● 운수: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지 마세
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곧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

입니다. ● 금전: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심리전에서 이겨야 자신에게 득
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애정: 무엇이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
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서로 웃을 수 있게 됩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8, 21일 길일. 17, 20일 주의. 

범띠 |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 

● 운수: 운이 내 편을 들어주고 있으니 과감하게 밀어붙여
도 되겠습니다. 우물쭈물하면 모처럼의 기회도 물거품이 될 수 있

습니다. ● 금전: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물건을 사게 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니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겠습니다. ● 애정: 서혼자만의 감정인 줄 알았는
데 상대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5, 17일 길일. 16, 19일 주의.  

용띠 | 과감하게 밀어붙여도

● 운수: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살
면서 얻은 인생 경험을 무시하지 말고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 

금전: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동
구매로 돈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 애정: 이쪽을 택하자니 이 사람이 걸리고 저
쪽을 택하자니 저 사람이 걸리니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6, 21일 길일. 17, 20일 주의. 

뱀띠 | 참고하면 도움이

● 운수: 하고자 하는 일이 중간에 틀어지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부터 알아보아야 합니

다. ● 금전: 사는 것을 쉽게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사거나 금
방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너무 빨리 마음을 주지 마세요. 좋아하는 마
음이 클수록 나중에 돌아오는 실망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7, 20일 길일. 15, 18일 주의. 

말띠 | 원인부터 알아보아야

● 운수: 전체적인 흐름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하
는 목적지까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재물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어떤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 들어오는 것의 차이가 
클 것입니다. ● 애정: 두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시기입니다. 마음만 
확고하다면 그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18, 21일 길일. 16, 19일 주의. 

양띠 | 재물을 늘릴 수 있는 

● 운수: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
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금전: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겠습니다. 하나를 받기 위해서 여럿을 내놓
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애정: 가슴 속이라도 열어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16, 20일 길일. 18, 21일 주의. 

닭띠 | 가슴 속이라도 열어서

● 운수: 그냥 믿거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
다. 약속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 금전: 뭔가 사는 문제를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더욱이 부부간의 견해차가 좁혀
지지 않아서 갈등이 있겠습니다. ● 애정: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무엇이든
지 자연스러운 것이 보기도 편안하고 좋은 것입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5, 19일 길일. 17, 20일 주의. 

원숭이띠 |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 운수: 걱정하던 일이 해결되면서 한시름 덜게 되겠습니다
.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 금전: 큰 것을 

얻으려면 대범함을 보이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배짱이 클수록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것이 커질 것입니다. ● 애정: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크
게 달라집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17, 21일 길일. 16, 19일 주의. 

개띠 | 배짱이 클수록

● 운수: 가족 중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신경 쓰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해야 해결책도 떠오릅니다. ●금전: 당

장 들어오는 이득보다는 길게 내다보아야 합니다.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훗날에 가서
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5, 18일 길일. 17, 20일 주의. 

돼지띠 |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https://bostonkorea.com/news/%ED%83%80%EC%9E%90%EC%9D%98-%EC%9A%95%EB%A7%9D%EC%9D%84-%EC%9A%95%EB%A7%9D%ED%95%98%EB%8A%94-%EC%8B%9C%EB%8C%80%EC%97%90-%EC%82%AC%EB%8A%94-%EC%9A%B0%EB%A6%AC%EB%8A%94/
https://bostonkorea.com/news/%EC%9E%AC%EB%AF%B8%EB%A1%9C-%EB%B3%B4%EB%8A%94-%EC%A3%BC%EA%B0%84%EC%9A%B4%EC%84%B8-%EC%A7%80%EC%9C%A4-%EC%B2%A0%ED%95%99%EC%9B%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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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서 미끄러지거나 스노보드를 

타면서 옆으로 넘어질 때 손목이 잠깐 아

팠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대개는 ‘

좀 삐었나 보다’하고 넘기기 쉽다. 붓기

도 심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면 통증이 가

라앉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런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손목 뼈가 있다. 

바로 손목 안쪽, 엄지 쪽에 위치한 ‘주상

골’이다. 

주상골은 손목을 이루는 8개의 작은 뼈 

중 하나로 이름처럼 배 모양을 닮았으며, 

손목의 움직임과 안정성을 책임지고 있다

. 손목에 있는 작은 뼈들은 위쪽과 아래쪽

에 배열돼 있는데, 주상골은 이 두줄을 연

결하는 거의 유일한 뼈다. 넘어질 때 반사

적으로 손을 뻗어 바닥을 짚게 되고, 이 때 

손목은 뒤로 꺾인다. 힘은 엄지 쪽 손목으

로 집중되는데 바로 그 위치에 주상골이 

있어 다른 손목 뼈보다 주상골이 골절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주상골이 잘 부러지는 만큼, 알

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통증이 심하지 

않거나 엑스레이에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

도 있어 단순 염좌로 오해하고 지나치기 

쉽다. 주상골이 골절되면 엄지 쪽 손목 통

증이 생기고, 손목을 움직이거나 물건을 

쥘 때 통증이 생기지만 보통 붓기가 심하

지 않다. 그러나 통증이 경미해 보여도 골

절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정형외과 

상지센터 홍경호 센터장은 “주상골 골절

은 붓기가 심하지 않거나 통증이 애매한 

경우도 있고, 초기 X-ray에서 골절선이 

잘 안보이는 경우가 있어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 X-ray가 정상이어도 주상골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고 붓기가 있다면 CT, 

MRI를 시행해 주상골 골절 여부를 확인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주상골은 혈액 공급이 제한적인 뼈이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면 뼈가 붙지 않고(

불유합), 만성 손목 통증, 관절염 같은 심각

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골절이 어긋나

지 않았다면 석고 고정을 6~12주 처방하는

데, 불유합 위험이 높거나 골절이 어긋났

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완전한 근

력 회복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정형외과 

상지센터 홍경호 센터장은 “주상골은 관

절 안에 위치해 있고, 뼈가 붙는데 필요한 

혈류가 충분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불유합이나 손목 관절염으로 이어질 가능

성이 높은 부위”라며 “특히 골절 부위가 

어긋난 경우나 진단이 늦어진 경우, 흡연 

등은 주상골의 불유합 위험을 키우는 대표 

요인들”이라고 설명했다. 

홍경호 센터장은 “손을 짚고 넘어졌는

데 엄지 쪽 손목 통증이 있거나, 눌렀을 때 

특정 한 부분이 아프면 단순 염좌가 아니

라 주상골 골절일 수 있다”며 “이 뼈는 

잘 부러지지만 잘 붙지 않고, 방치하면 관

절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정형외과

를 내원해 고정 치료 혹은 수술을 바로 시

행하고 불유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가벼운 손목 부상인 줄 알았는데, 골치 아픈 '주
상골 골절'”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
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가벼운 손목 부상인 줄 
알았는데, 
골치 아픈 '주상골 골절'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넘어지면서 손 짚

는 경우 가장 흔한 원인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

각한 ‘주상골 골절’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

워크 세란병원 정형외과 상지센터 홍 경호센터

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tel:+1-617-455-8073
mailto:mwl@mwleecpa.com
https://bostonkorea.com/news/%EA%B0%80%EB%B2%BC%EC%9A%B4-%EC%86%90%EB%AA%A9-%EB%B6%80%EC%83%81%EC%9D%B8-%EC%A4%84-%EC%95%8C%EC%95%98%EB%8A%94%EB%8D%B0-%EA%B3%A8%EC%B9%98-%EC%95%84%ED%94%88-%EC%A3%BC%EC%83%81%EA%B3%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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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t Me at
the MFA ► Spring 

Events

► Plan your visit at mfa.org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5 Third Thursdays

Nowruz
► Thursday 3/19 
► $5 admission after 5 pm

Special Exhibition

Chinese Patchwork
► Through 5/3

Special Exhibition

Framing Nature
► Opens 3/15

Ross Sterling Turner, A Garden Is a Sea of Flowers (detail), 1912. Transparent 
and opaque watercolor on board. Gift of the Estate of Nellie Parney Carter.

Caitlin Cunningham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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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8일 토요일 오후 2:00~8:00
보스턴 장로교회 (2 Main St. Hopkinton, MA)

후원       

1부 교사 연수회
전체 강연 1: 김민정 [UMASS 교육대학원 교수]
전체 강연 2: 김경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우수교사, 장기근속 교사 & 개교 20주년 이상 학교 표창 시상식

2부 교사 사은회
저녁 식사
우수 배우자상 시상식
전통놀이 잔치
경품 추첨

참가 신청: QR코드 / 구글폼 2026 6 봄 교사교사연수회수회 & & 사은회은회신청서청서링크링크
참가비: $15/1인 (교사 가족동반 무료); 비회원교 $20/1인
등록 마감일: 3월 15일
문의: kosane2025@gmail.com 




